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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정선 기자 =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올해의 작가상을 받은 박기원(52) 작가가 5년여

만에 개인전을 연다.

서울 강남 도산대로에 있는 313 아트프로젝트에서 6일부터 시작될 박 작가의 전시에는 밝은 빛의 작품이

설치됐다.

1층 공간 창가에는 투명한 노란빛 비닐이 드리워졌고 2층 공간에는 주홍, 오렌지, 붉은빛의 캔버스 작품이

걸렸다.

비닐 작품이 설치된 1층 공간 한쪽 벽에는 작가의 회화작품 '넓이' 시리즈 1점만이 전시됐다.

그 외의 공간은 여백으로 남겨둬 햇빛에 반짝이는 노란빛 비닐, 주홍빛 회화가 두드러지도록 했다.

위층 공간에 걸린 '넓이' 시리즈 작품에선 사선, 수직, 수평의 짧고 얇은 선의 흐름이 보이긴 했지만 일관된

색채의 간결함을 보여줬다.

 



그간 한지로 회화 작업을 해 온 작가는 이번에 캔버스 작품을 처음으로 선보인다.

5일 기자들과 만난 박 작가는 "주어진 전시 장소나 공간을 있는 그대로 보여주는 데에 관심이 있다"며 "때

로는 밋밋하게 보일 수도 있지만 자연스러운 공간을 만들고 싶었다"고 말했다.

개인전 제목은 '성장공간'이다. 이에 대해 작가는 "시각적 움직임이 느껴지도록 작품을 설치하고자 했다"며

"여백이 있는 공간을 그러한 움직임과 에너지로 채워 그 공간이 점점 커진다는 느낌을 갖도록 연출하려 했

다"고 말했다.

박 작가는 지난해 패션 브랜드 크리스챤 디올과의 컬래버레이션 전시인 '디올 정신', 금호미술관의 '옅은 공

기 속으로'전에 함께 했다.

2005년에는 제51회 베니스 비엔날레 한국관 전시에 참여했다.

전시는 2월5일까지. ☎ 문의 02-3446-3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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